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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(1982~1986)과  
도로인의 소명

대한민국 성장의 혈맥을 잇다 도로 인프라 확장으로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다

경부고속도로에서 증명한 도로인의 자부심은 전국으로 뻗

어 나가는 거침없는 동력이 되었다. 특히, 제5차 경제사회

발전 5개년 계획은 각급 도로의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는 

종합공로 수송체계 확립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. 이 시기에

는 각급 도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수송 능력을 확충하

고, 도로 포장률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. 그 결과, 1984년 

6월에는 영호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국도가 개통되었고, 

연이어 호남고속국도(대전~논산~광주), 구마고속국도(이

현~옥포), 남해고속국도(마산~신산리) 등이 4차로로 확장

되며 국가 물류 수송의 패러다임을 바꿨다. 또한 IBRD 4차 

차관도로 사업이 1983년 완공되면서 경주~포항 등 47개 

공구 1,233km의 일반국도가 건설되었다. 

과학적 도로 관리의 시작

이 시기 도로산업에서 일어난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

는 도로관리에 ‘과학’과 ‘데이터’를 입혔다는 점이다. 1955

년부터 시작된 교통량 조사는 그간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

러 있었으나, 1982년부터 처음으로 전산화가 시작되었다. 

1985년부터는 루프식 자기교통량 측정에 의한 조사가 전

국적으로 확대되어 도로 건설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를 

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. 이는 효율적인 투자 계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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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980년대는 단순한 성장의 시대를 넘어, ‘한강의 기적’이 완성되어 

가던 격동의 시기였다. 그 중심에는 우리 국토의 동서를 잇고 남북을 가로지르며 산업의 혈

맥을 뚫었던 ‘도로’가 있었다.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(1982~1986)은 바로 그 혈

맥을 더욱 튼튼하고 과학적으로 다듬어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기로 진입하는 결정적 기틀을 

마련한 시기였다.

수립의 밑거름이 되었다. 또한 도로 파손의 주원인인 과적 

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1986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축

중기를 설치·운영하고,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

에 대비해 3만여 개소의 도로표지를 정비하는 등 도로의 

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매진했다.

도로인의 긍지, 미래를 향한 약속

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사통팔달의 도로는 수십 년 전 먼지 

날리는 현장에서 밤낮을 지새운 선배 도로인들의 땀방울 

위에 세워졌다.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

이뤄낸 성과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, 대한민국 산

업 엔진에 동력을 공급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로 잇는 숭고

한 작업이었다. 불량 도로 시설을 개량하고 도로 기술의 향

상을 추진하며 국토의 맥박을 뛰게 했던 당시의 도전 정신

은 오늘날의 도로인들에게도 여전한 자부심이다. 앞으로

도 도로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

데 가장 밀접하고 안전한 인프라 동반자가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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